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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흡연 대학생의 금연 자기효능감, 우울 및 사회적 지지가 

니코틴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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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남자 흡연 대학생의 금연 자기효능감, 우울 및 사회적지지가 니코틴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경북지역 2개 대학교 남학생 149명 대상으로 2016년 9월 7일～18까지 설문조사 하였고, SPSS 
22.0을 사용해 서술통계,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남자 흡연 대학생
의 일반적 특성 및 흡연관련 특성 중 학년 및 전공계열에 따라 니코틴 의존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니코틴 의존도는 
금연 자기효능감(r=-.54, p<.001), 사회적지지(r=-.26, p=.001)와 음의 상관관계를, 우울(r=.33, p<.001)과는 양의 상관
관계를 나타냈다. 니코틴 의존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금연 자기효능감(β=-.48, p<.001), 우울(β=.17 p=.027)로 나
타났고, 이들 변수의 니코틴 의존도에 대한 설명력은 34%이었다. 결론적으로, 남자 흡연 대학생을 위한 금연중재프로그램 
적용 시 금연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고, 우울을 감소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주제어 : 니코틴 의존도, 금연 자기효능감, 우울, 사회적지지, 대학생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influence of self- efficacy for smoking cessation, depression, social support 
and nicotine dependency in the college male smoker. This survey design was adopted for 149 male college 
students in Gyeongbuk. Data were gathered from September 7 to 18, 2016. Data was analyzed for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depression and nicotine dependency. There was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self-efficacy for smoking cessation and nicotine dependency and between social support and nicotine 
dependency. The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nicotine dependency were self-efficacy for smoking cessation and 
depression. This model explained 34% of variance in nicotine dependency. The results suggest that an 
intervention program is needed to reduce the depression and to increase the ability of self-efficacy for smoking 
cessation in the college male smo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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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흡연은 예방이 가능한 질환으로 국가의 주요 사망 원

인이되는심혈관질환, 만성폐쇄성질환, 폐암등의주요

원인으로알려져있다[1]. 국가는 금연클리닉운영및광

고, 담뱃값인상등다양한금연정책및프로그램을통해

국민의 흡연율을 줄이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15년 국내성인남자흡연율은 39.3%로, OECD 회원국

과의 비교에서 흡연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2] 흡연에 대

한지속적인관심및관리와대책이필요하다고볼수있

다.

흡연은시작연령이낮을수록습관으로고착되기쉽고,

니코틴에대한중독율도높아금연이어렵다[3]. 특히 20

대의흡연자는만성기관지염, 만성기침, 천식과같은호

흡기계질환및체지방증가등의발생률이다른연령대의

비흡연자 보다 휠씬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5]. 이

와 같은결과는대학생의흡연에대해관심을가져야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대학생은 청소년기를 지

나고 성인초기단계에 접어들면서 자유롭게 담배를 구입

할수있고, 사회·문화적관점에서비교적청소년기에비

해 흡연의 제약에서 자유로운 시기이며, 흡연과 음주 등

을대학문화의하나로여기고건강관리에소홀하기쉽다

[6]. 또한흡연은음주와자살생각등다른건강행위의문

제로 이어질 수 있음은 물론[7]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경

제적으로도의료비지출의원인이된다[8]. 이에 평생건

강의초석이마련되어야 하는중요한시기인대학생시

기에 시작한 흡연은 평생 흡연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대학생의 금연관리가 중요하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연 중재 프로그램을 실

시하고 있으나, 금연 성공률은 높지 않은데[9],이러한 결

과를 통해 금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그 중 금연 실패의 주요 요인이며, 재 흡연의 가장

높은 예측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할 니코틴 의존도를 들

수 있다[10]. 니코틴 의존도는 담배에 대한 신체적 의존

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혈중 니코틴 농도와 같은 생화학

적 인자를 고려하여 흡연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는 지표

이다[11]. 매년 흡연자의 70~80%가 금연을 시도하지만,

성공하지못하고 1년을넘기지못해금연성공율은 10%

에 그치고 있으며[12].니코틴 의존도가 높을수록 금연에

성공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13].

이러한 금연실패의 주요 요인이며 담배의 중독성과

습관성의원인이니코틴의존도인것으로보고되고있으

므로 금연관리 및 중재프로그램 개발 시 니코틴 의존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영향요인을 적절히

조절한다면 금연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니코틴 의존도와의 관련요인을 다룬 선행연구 고찰

결과개인이금연을할수있다는신념인금연자기효능

감은 금연에 대한 행위변화를 일으키며, 자기효능감 증

진을 통해 대상자의 흡연량, 호기 일산화탄소농도 및 소

변 코티닌 농도가 감소하였으며[14] 니코틴 의존도에 가

장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으로 알려져 있다[15].

또한현대대학생들은취업및학업등으로인한다양

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16, 17] 이로 인해 상당

수의 학생들이 우울을 경험하고 있다[18, 19]. 이러한 부

정적 정서인 우울은 흡연의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설명되고 있다[20, 21]. 우울과 흡연은 상호 관련이 있는

변인으로[22], 우울과같은정신문제를가지고있는 33%

의 사람들이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 또한 대학생의우울과니코틴의존도가상관관계가

있으나[24], 니코틴 의존도의 예측요인으로 우울을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우

울은 흡연대학생의 니코틴 의존도의 주요 예측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위 사람들의 물질적·정신적 지지를 포함한 사회적

지지는 건강을 위협하는 스트레스로부터 대처하도록 해

주고, 건강증진행위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및 안녕을 유지하는 요인

이다[25]. 또한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는 건강행위 중 금

연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26].

사회적지지와니코틴의존도와의관계를직접적으로다

룬 연구가 일부 중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었고[27, 28],

연구결과 사회적 지지와 니코틴 의존도의 관계에 대해

상반된 결과를 보여 주고 있어 흡연 대학생을 대상으로

반복 연구를 통한 관계 규명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니코틴 의존

도나 흡연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금연 자기효능감, 우울

및 사회적 지지가 각각 독립적으로 규명되었으며, 이 중

어떠한요인이남자흡연대학생의니코틴의존도에영향

을주고, 각변수들의영향력정도를규명한연구는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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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흡연대학생을 대상

으로 금연 자기효능감, 우울 및 사회적지지가 대학생의

니코틴의존도에미치는영향력을파악하여대학생의금

연 프로그램개발과 적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남자 흡연 대학생을 대상으로 금연 자기효

능감, 우울 및 사회적지가 니코틴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

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자 흡연대학생의일반적특성과흡연특성에

따른 니코틴 의존도를 파악한다.

둘째, 남자흡연대학생의금연자기효능감, 우울과사

회적지지, 니코틴 의존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남자 흡연 대학생의 금연 자기효능감, 우울, 사

회적지지 및 니코틴 의존도간의 상관관계를 파

악한다.

넷째, 남자 흡연대상자의니코틴의존도에영향을미

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연구는남자흡연대학생의금연자기효능감, 우울

및 사회적 지지가 니코틴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G지역 소재 전문 대학교에 재학

중인남자대학생을편의표집한후본연구의목적을이

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기로 서면에 동의한

149명을 대상자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대상자에

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자의에 의한 참여로

연구가 이루어지며, 연구결과는 연구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않음을설명하였다. 또한연구대상자에게설문

지작성중언제라도연구의참여를포기할수있음을설

명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금연 자기효능감
금연 자기효능감 측정은 Velicer등[29]이 기존의금연

관련 자기효능감 도구를 참고하여 제안한 Revised

Temptation Inventory를 Chang등[30]이 한국어로 번역

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5점 척도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45점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

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Chang등[30]의 연

구에서도구의신뢰도 Cronbach's α  .89였으며, 본연구

에서는 .94이었다.

2.3.2 우울
우울측정도구는 Radloff [31]가 개발한우울도구(Center

for Ep­idemiological Sudies- Depression, CES-D)를

Chon과 Lee[32]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수정한 자가 보고

형우울도구(CES-D)를 사용하였다. 본도구는 4점척도,

총 20문항으로구성되었으며, 최하 0점에서 최고 60점으

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측정도

구의신뢰도는 Chon과 Lee[3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5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2.3.3 사회적지지
Park[33]이 개발한사회적지지도구를 Joo[34]가 요인

분석을 통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2개 문항 (정서적지지4문항, 물질적지지4문항, 평가

적지지4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사회적지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Joo[34]의 연

구에서 Cronbach's α는 .94이었고, 본연구에서는 .93 이

었다.

2.3.4 니코틴 의존도
니코틴 의존도는 Heatherton등[35]이 FTQ(Fagerstr

-öm Tolerance Questionnaire)를 수정한 것으로 국내보

건소금연클리닉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총 6문

항으로구성되어있으며각문항에대해 0-1점 또는 0-3

점으로 배점하며, 점수의 범위는 0-10점이고, 점수를 합

한 총점이 높을수록 니코틴 의존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Heatherton 등[35] 연구에서도구의신뢰도 Cronbach'sα

는 .6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7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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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6년 9월 7일부터 9월18

일까지 총 10일간이었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구조화

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연구대상 대학의 학과장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승인을 받은 후 대학생들이 직

접 작성토록 하였다. 총 17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165부를 회수하여 회수율은 97%였으며, 이중 불완전응

답을 제외한 149부를 자료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에서유의수준 α-.05, 효과크

기(effect size)는 회귀분석의 중간크기로.15, 검정력

(power) 95%를 기준 산출한 결과 최소 139명이 산출되

어 본 연구 대상자수는 추정된 최소 표본수를 충족하였

다.

2.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흡연관련 특성은

기술통계를 사용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니코틴 의

존도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ANOVA로분석한후

사후 검정으로 Scheffe test를 하였다. 니코틴 의존도와

관련 제 변수와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으로분석하고, 니코틴의존도에영향을미치

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하

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흡연관련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흡연관련 특성은 다음과 같

다<Table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연령은 평균

19.78±2.09이며, 학년은 1학년이 113명(75.8%)로 많았으

며, 전공은예체능계열이 88명(58.1%), 자연과학계열 36

명(24.2%)이었다. 평소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는 ‘보통’이

라는응답이 80명(53.7%), ‘많다’는 51명(34.2%)순이었다.

음주량은 102명(68.5%)이 1주일에 1-3회 정도였고, 거주

형태는 122명(81.9%)가 자취나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것

으로나타났다. 처음흡연하게된동기는 ‘친구의권유’가

60명(40.3%), ‘호기심’이 49명(32.9%)순으로 나타났다.

Characteristic Categories n(%)

Grade 1 113(75.8)
2 36(24.2)

Major Natural/Technology 36(24.2)
Liberal/Social 14(9.4)
Art/Physics 88(59.1)
etc 11(7.4)

Amount
of stress

Few 18(12.1)
Moderate 80(53.7)
Many 51(34.2)

Alcohol
drinking

No 36(24.2)
1∼3 times/week 102(68.5)
≥4 times/week 11(7.4)

Residence type Living with family 27(18.1)
Self-boarding
(Dormitory)

122(81.9)

Experience of
smoking
cessation

Yes 119(79.9)

No 30(20.1)

Motivation for
first smoking

Recommend of friend 60(40.3)
Curiosity 49(32.9)
Stress relief 33(22.1)
Nice looking 6(4.0)
etc 1(0.7)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Smoking 
Related characteristics of participation  

(N=149)

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흡연관련 특성에 
따른 니코틴 의존도

일반적 특성 및 흡연관련 특성에 따른 니코틴 의존도

차이결과 학년(F=6.37, p=.013), 전공(F=4.58, p=.004)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분석결과 2학년이 1학년보다 니코틴의존도가 높

았으며, 자연과학계열이 인문사회계열보다 니코틴의존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3.3 대상자의 니코틴의존도, 금연 자기효능감, 
우울 및 사회적지지 정도

대상자의 니코틴 의존도 정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2.49±2.34점으로나타났으며, 금연자기효능감정도는 45

점최고점에평균 25.93±.8.49점이었고, 우울정도는최고

40점에 평균 16.71±.9.54 점이었다. 사회적 지지정도는 5

점 만점에 평균 3.57±.7.13점으로 나타났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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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Categories
Nicotine dependency
Mean±
SD

t/F(p)
Scheffe

Grade 1a 2.22±2.34 6.37*

b>a2b 3.33±2.19
Major Natural/Technologya 1.97±1.66

4.58**

a,d<b
Liberal/Socialb 4.35±2.21
Art/Physicsc 2.53±2.54
etcd 1.45±1.43

Amount of
stress

Few 1.94±1.63
1.76Moderate 2.31±2.25

Many 2.96±2.63
Alcohol
drinking

No 2.56±2.53
0.441∼3 times/week 2.40±2.25

≥4 times/week 3.09±2.66
Residence
type

Living with family 2.19±2.00
0.56Self-boarding

(Dormitory)
2.56±2.42

Experience of
smoking
cessation

Yes 2.58±2.42
1.04No 2.10±1.97

Motivation
for first
smoking

Curiosity 2.47±2.50

0.40
Recommend of friend 2.57±2.41
Stress relief 2.57±2.09
Nice looking 1.33±2.07
etc 3..00±0.00

*p<.05, **p<.01

<Table 2> Nicotine dependency by general 
           characteristics and smoking related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49)

Categories Mean±SD Range

Nicotine dependency 2.49±2.34 0∼10

Self-efficacy for smoking cessation 25.93±.8.49 9∼45

Depression 16.71±.9.54 0∼40

Social support 3.57±.7.13 2∼5

<Table 3> Degree of Nicotine dependency, Self-efficacy 
for smoking cessation, Depression and 
Social support                    (N=149)

3.4 대상자의 니코틴 의존도, 금연 자기효능감, 
우울 및 사회적 지지간의 관계

대상자의니코틴의존도, 금연자기효능감, 우울및사

회적지지간의관계를분석한결과, 니코틴의존도는금연

자기효능감(r=-.54, p<.001), 사회적지지(r=-.26, p=.001)와

유의한음의상관관계를보였으며, 우울(r=.33,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금연

자기효능감은 우울(r=-.22, p=.006)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우울은 사회적지지(r=-.45, p<.001)와 음의 상

관관계를 나타내었다<Table 4>.

Nicotine
depen-
dency

Self-
efficacy
for

smoking
cessation

Depre
-ssion

SocialSu
p
-port

r
Nicotine
dependency

1

Self-efficacy
for smoking
cessation

-.54*** 1

Depression .33*** -.22** 1
Social support -.26** .13 -.45*** 1
**p<.01, ***p<.001

<Table 4> Correlation Among Nicotine dependency, 
Self-efficacy for smoking cessation, 
Depression and Social support  (N=149)

3.5 남자 흡연 대학생의 니코틴 의존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남자흡연대학생의금연자기효능감, 우울및사회적

지지가니코틴의존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확인하기위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공차한계(Tolerance)

가 .766∼.947으로 0.1이상이고, 분산팽창인자(VIF)는

1.056∼1.305로 기준값인 10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성선의

문제는 없었다.

Variable B SE β t

Self-efficacy for
smoking cessation

-.134 .019 -.484 -7.039***

Depression .042 .019 .171 2.234*

Social support -.398 .247 -.121 -1.616

R2=.35 Adjustive R2=.34 F=25.84***

*p<.05, **p<.01, ***p<.001

<Table 5> Predictive variables on Nicotine dependency  
(N=149)

회귀모형 분석결과 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 25.84, p<.001). 모형의 설명력은 수정된 결정계수

Adjustive R2 이 .34로 나타나, 이들 변수의 니코틴 의존

도에대한설명력은 34%이었다. Durbin-Watson은 1.872



남자 흡연 대학생의 금연 자기효능감, 우울 및 사회적 지지가 니코틴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

254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7 Jun; 15(6): 249-258

로잔차간에상관관계가없는것으로판단되어이회귀

모형이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니코틴 의존도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금연 자기효능감(β=-.48,

p<.001), 우울(β=.17, p=.027)로 나타났다<Table 5>.

4. 논의
본 연구는 현재 흡연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금연 자

기효능감, 우울 및 사회적 지지와 니코틴 의존도의 관계

를 조사하고, 이들 요인들이 니코틴의존도에 미치는 영

향정도를분석함으로써금연중재프로그램개발의기초

자료를 수집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학년(F=6.37, p=.013), 전공(F=4.58, p=.003)

에 따라 니코틴의존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

구에서 학년과 전공에 따라 니코틴 의존에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는다는 선행연구[15, 36]와 차이를 보였다.

또한본연구에서스트레스정도, 음주량, 거주형태, 금연

노력경험과흡연동기는니코틴의존도와유의한결과를

보이지않았다. 이는흡연대학생의흡연동기, 음주여부

및 흡연 장소가 니코틴 의존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것으로나타난연구결과[37]와 유사한결과이다. 이

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은 전문대학 대학생을 대상

으로 시행하여, 이러한 요인이 선행연구와의 다른 결과

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다

양한변인들과 4년제대학및전문대학생을구분한반복

연구를 통해, 대학생의 니코틴 의존도에 영향을 미치는

일관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니코틴의존도의 평균 점수는

2.49±2.34점으로, 니코틴의존도에따른금단증상이나타

날가능성이높은 7점보다낮았고, 여성흡연자들의니코

틴 의존도 2.77점[37]과 유사했으며, 중학생의 니코틴 의

존도 3.57점[28]과 대학생의 니코틴의존도 3.63점[15] 보

다다소낮았다. 이처럼연령에따라니코틴의존도정도

가 다르며, 유사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

도서로다른결과를보여주고있다. 이러한결과는대학

생의 니코틴 의존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선행연구에서 남자 흡연 대학생

의니코틴의존도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스트레스와

흡연유혹이 영향요인으로 제시되어[15] 이러한 요인을

통제한상태에서의반복연구가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본 연구 대상자의 금연 자기효능감은 45점 최고점에

평균 25.93±.8.49점으로, 흡연대학생의금연에대한자기

효능감정도를조사한연구[15]의 25.61점으로유사한결

과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 니코틴 의존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는 금연 자기효능감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기존 니코틴 의존도를 설명하는 다양한 요

인중금연자기효능감이가장영향력있는변수임을제

시한 선행연구[15] 및 금연중재 프로그램에 자기효능감

증진을 통해 대상자의 금연에 효과적이었다는 결과와도

유사하다[14]. 금연 자기효능감은 금연을 할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으로 흡연 시 담배를 자제할

수 있는 능력으로 금연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

은금연을시도하더라도실패할것이라생각하고금연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므로[38], 금연을 유지하는 동안

지속적으로자기효능감을가지고성공할수있도록자기

효능감을 증진시키는 중재방안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금연변화 단계

에 따른 자기효능감 차이 분석결과[39] 고려 전 단계에

비해고려단계에서자기효능감이유의하게높았고, 준비

단계에서 자기효능감이 낮으면 고려전 단계로 돌아가기

쉽다는결과를통해[40] 각변화단계의면밀한파악을통

한 적절한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을 적용해야 할 것

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흡연 대학생의 우울 정도는 최고40점에

평균 16.71±.9.54점으로 16점 이상은경도의우울증상을

나타내고, 25점 이상은 약물치료나 전문적 상담을 필요

로 하는 임상적 수준의 주요 우울을 의미한다.

본 연구대상자는 경도의 우울증상을 가지고 있는 것

으로볼수있다. 우울은금연자기효능감다음으로니코

틴의존도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나타났다. 선행연구

에서 우울과 니코틴 의존도와의 관계를 다룬 연구가 없

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선행연구에서 우울정도가

높을수록흡연을많이하였고[22], 우울이높을수록금연

율이 낮아지고 금연유지 실패율이 증가한다고 하였으며

[41], 우울과 니코틴의존도는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한

연구[24]들은본 연구결과와유사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니코틴의존도는흡연및금연의주요예측요

인으로 보고한 연구[10]와도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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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니코틴 의존도의 직접적인 예측

요인으로우울을제시한점이본연구의의의라할수있

으며, 본 연구를 통해 니코틴의존도를 낮추는 프로그램

개발및중재시우울을직접적인변수로활용할수있을

것이다.

사회적지지는니코틴의존도의예측요인으로설명되

지 않았다. 이는 [25]의 연구와는 유사한 결과이나 흡연

중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니코틴 의존도의 영향요인으로

도출되지않은연구[28]와는상이한결과이다. 이와같이

사회적 지지와 니코틴 의존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

연구결과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선행연

구의연구대상자가흡연중학생 [25]인 반면본연구에서

는자율성이많이부여된대학생이었기때문으로사료되

며, 또한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의 차이가 존재할 것으

로 생각된다. 사회적 지지의 도구가 선행연구와는 다른

도구를사용하여도구의차이가존재하는것으로보여진

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하고,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남자 흡연대학생의 니코틴 의존

도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확인된금연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우울을감소시키는방안을금연중재프로그램에

적용한다면, 니코틴 의존도를 감소시켜 결국 금연 성공

률을높일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또한이러한결과를

통해대학캠퍼스에서남자대학생의금연중재를위한프

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연구는일부지역대학에재학중인남자흡연대학

생을대상으로시행하여연구결과를확대해석하는데신

중을기하여야할것으로보인다. 또한본연구는니코틴

의존도를 측정하기 위해 설문지를 활용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니코틴의존도측정을위해생리적지표를활

용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며, 사회적지지와 니코틴의존도

와의 관계를 탐색하는 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것으로 보

인다.

5. 결론
본 연구는 남자 흡연 대학생을 대상으로 금연 자기효

능감, 우울 및 사회적지지가 니코틴 의존도에 미치는 영

향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남자 흡연 대학

생의니코틴의존도를설명하는예측요인은금연자기효

능감과 우울이었고, 이들 변수의 니코틴 의존도를 설명

하는 설명력은 3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금연 자기

효능감이 니코틴 의존도를 설명하는 주요변수라는 결과

는기존선행연구들과유사한결과였고, 특히, 우울이니

코틴 의존도를 설명하는 예측요인임을 본 연구를 통해

발견 한 점이 본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남

자 흡연대학생의 금연 중재프로그램 적용 시 금연 자기

효능감을높이고, 우울을낮추어주는전략을활용한다면

대상자의 니코틴 의존도를 낮추어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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